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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5년 3월 25일 프랑스 상공에서 알프스로 추락해 150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목숨을 
단숨에 빼앗은 독일 저먼윙 에어버스 사고가 난 날, 독일의 주간지 <Spiegel>의 온라인판에는 
수많은 기사가 올라왔다. 그 중에서 희생자 가족들이나 정치인들이 사고지점을 찾아가고, 인
터넷에 명복을 비는 물결이 이는 지에 대한 까닭을 분석한 기사가 있었다. "저먼윙 참사: 비극
(Germanwings-Katastrophe: Das Trauerspiel)"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이유에 대해 “(..) 
애도와 위안의 의식을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참사라고 불려질 만큼 대형 사고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은 저먼윙 추락사고에 대
해 애도하는 부분으로 시작된다.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가늠하기(unermesslich) 힘들다. 
누구도 감히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알거나 나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
다(...)”. 
  
  재난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손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도를 하는 기자나 언
론일 것이다. 세월호 보도는 한국 저널리즘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위기의 원인이 기자에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박재영, 2014), 문제의 핵심이 “취재기자와 데스크의 직업윤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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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충격과 고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앗아간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은 여전히 
언론매체이다. 그것이 어떤 과정과 형식을 거쳐서 생산되는지, 또한 어떤 관행이 지배하고 있
으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력관계 하에 위치하고 있는 지 맥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을 접속해 보도기사를 접한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갖가
지 정보와 논의들을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감정을 공유한다. 재난보도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은 타인의 고통을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재난 보도는 선정성의 
문제나 타인의 불행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천박성 혹은 재난사고가 유난히 높은 시청률을 보
이는 관음증적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윤태진, 2014; 이도흠, 2014).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은 어쩌면 바위를 끊임없이 정상으
로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와 같은 존재일 지도 모른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방식은 수많은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서투르고 핵심을 비켜가면서, 애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무능력함을 보
여주었다. 많은 한국의 세월호 관련 보도가 어떻게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지 못
하고 더 많은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여전히 타인의 고통을 수치화하고 혹은 고통을 공
감하기보다는 고통받은 입장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한국 
사회와 언론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고가 독일의 <Spiegel>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또한 생
존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이 어떻게 위치지워지는지 대해 시론적 접근을 해 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논의: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2.1 재난에 대한 경험의 기록
 
  보도행위는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도가 어떤 사회적 맥락 하에서 
서술되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주관적 생각과 언론사 데스크의 정치, 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어떻게 객관성으로 포장되어는 지를 발견할 수 있다(송용희, 2007).  언
론에서 재난의 참상을 보도하지 않는 것과 보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생존자나 희생자 가
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보도가 어느 정도로 재난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서
술하는 가의 문제는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권리와 알권리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손택, 
2003). 이도흠(2014)은 고통의 현실이 미디어를 통해 “영상과 문자로 재현”되는 현대의 상황
에서 “비가시적인 고통”은 “고통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통을 가시화하는 과정 자체에 이데올
로기와 정치, 경제 압력이 작동”되어 “매체, 또는 텍스트이 형식자체가 현실을 굴절 시킨다”
고 한다. 즉,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은 왜곡되거나 묵살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심영섭
(2014)은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고자 하는” 입장과 “아픈 기억을 역사로 기록하고 



보도 날짜 보도시간 기사 제목

2014.04.16 06:40
한국의 페리호 침몰 - 사망자와 실종자 다수 (Fähre vor Südkorea 

gesunken - Tote und viele Vermisste)

2014.04.16 10:30 수학여행 중의 드라마 (Drama bei Schulausflug)

2014.04.16 17:49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덫에 걸렸다“ ("Wer blieb, saß in der 

Falle")

2014.04.17 07:22
조류로 인해 잠수사의 구조가 어려워  (Strömung behindert 

Rettungstaucher)

2014.04.17 17:04
잠수사에게 부여된 거의 불가능한 미션 (Die fast unmögliche 

Mission der Rettungstaucher)

2014.04.17 19:05 “우리는 손녀를 보물처럼 소중히 키웠다” ("Wir haben unsere 

이제는 잊자는” 입장이 대립하는 진영싸움에서 미디어가 “기억하고 공감하자는 시각보다는 또 
다른 주장이라는 형식을 빌려 기록하고 있기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서 재난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한 미디어의 지속적인 공론화가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2.2 고통받는 자에 대한 위치지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재난 사고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경
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파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치유되어야 하는 고통와 재앙임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닥친 개인적인 고통으로 축소하거나 위치지우려는 보도의 양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은 한국의 보도 담론 내에서 그렇게 
‘희생자’에서 ‘폭도‘ 혹은 ‘시체팔이로 수억의 배상금을 받는 자‘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이들은 사회를 양분하는 존재로 위치지워진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사람을 돈과 명예로 
판단하는 배금주의적 태도와 자본주의가 키워낸 빨리빨리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대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Spiegel>지 온라인판1)에 “세월호 사고”가 보도되
는 방식에서 재난과 희생자 관련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Spiegel>지 온라인 판은 “세월호 사고”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세월”이라는 
키워드로 찾을 수 있었던 관련 기사는 총 49개로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보도되었다2). 이들 기사 중에서 생존자나 관련자의 증언이나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거나 묘사된 기사는 24개로 집계되었다. 

표 1) <Spiegel> 온라인 판에 보도된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1) <Spiegel>지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로, 2014년 현재 84여 부가 매주 발간되고 있으며, 구독인구는 6
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사안들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Enkelin gehühtet einen Goldschatz")

2014.04.18 09:20

“여기는 모든 것이 진흙탕이고, 시계는 끔찍하게 조악하다.” 

(Rettungsarbeiten nach Schiffsunglück in Südkorea: “Hier ist 

alles schlammig, die Sicht ist fürchterlich)

2014.04.18 14:24
검찰이 세월호선장에 구속영장 신청해 (Ermittler beantragen 

Haftbefehl gegen Fährkapitän)

2014.04.18 22:28
경찰이 사고선박 선장을 체포해 (Polizei verhaftet Kapitän der 

Unglücksfähre)

2014.04.19 07:38
선장이 안전을 이유로 대피를 주저해 (Kapitän will Evakuierung aus 

Sicherheitsgründen verzögert haben)

2014.04.19 21:50
잠수사가 침몰한 선박에서 첫 번째 유해 건져내 (Taucher bergen 

erste Leichen aus gesunkener Fähre)

2014.04.20 10:41 절망이 분노가 된다 (Aus Verzweiflung wird Wut)

2014.04.20 16:54

한국의 선박참사 (Fährunglücke in Südkorea):

선원과 해양경비대의 혼란스런 통신연락

(Funkverkehr zeigt Chaos bei Crew und Schiffsüberwachung)

2014.04.21 08:22
한국의 대통령이 선장을 강하게 비판해 (Südkoreas Präsidentin 

geht mit Kapitän hart ins Gericht)

2014.04.21 17:49
세월호 승객 유가족들이 정부 비판해 (Angehörige der 

"Sewol"-Passagiere kritisieren Regierung)

2014.04.22 07:27
잠수사들이 침몰한 선박에서 100 구 이상의 유해를 건져내 (Taucher 

bergen mehr als hundert Tote aus gesunkener Fähre)

2014.04.22 14:36 피할 수 있었던 참사 (Die vermeidbare Katastrophe)

2014.04.23 15:21 심해의 공포 (Das Grauen in der Tiefe)

2014.04.24 07:15
세월호 방향타가 고장 있었던 듯 (Ruder der "Sewol" soll defekt 

gewesen sein)

2014.04.24 20:16
유가족이 해양경찰을 사무실에서 끌어내 (Angehörige zerren 

Beamten der Küstenwache aus seinem Büro)

2014.04.25 07:50
사망자 수가 180명 이상으로 늘어나 (Zahl der Toten steigt auf 

mehr als 180)

2014.04.25 14:27
잠수사들이 한 선실에서 48명의 죽은 소녀들을 발견해 (Taucher 

finden 48 tote Mädchen in einer Kabine)

2014.04.27 07:10
한국 국무총리 사임을 발표 (Südkoreas Premier kündigt Rücktritt 

an)

2014.04.27 16:38
한국 국무총리 선박사고 이후 사임해 (Südkoreas Ministerpräsident 

tritt nach Fährunglück zurück)

2014.04.27 18:41 애도에 대한 소망 (Hoffnung auf Trauer)

2014.04.28 12:47
“정말 내가 죽을 거라고 믿니?“ ("Glaubst du, ich werde wirklich 

sterben?")

2014.04.29 07:07
한국 대통령 위기관리에 대해 사과해 (Südkoreas Präsidentin 

entschuldigt sich für Krisenmanagement)

2014.04.30 18:32
선장이 세월호 과적을 경고해 (Kapitän warnte offenbar vor zu viel 

Ladung)

2014.05.01 16:04
해운회사 대표가 수사대상에 올라 (Reederei-Vertreter geraten ins 

Visier der Ermittlungen)

2014.05.06 08:45
구조에 투입된 잠수사 사망해 (Taucher stirbt bei Bergungseinsatz 

vor Südkorea)

2014.05.06 12:26
세월호 과적은 지속적으로 되어 온 듯 (Sewol soll regelmäßig 

überladen gewesen sein)



2014.05.08 07:32 해운회사 대표 체포되 (Reedereichef festgenommen)

2014.05.15 09:14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주장되 (Sewol-Kapitän droht die 

Todesstrfe)

2014.05.19 07:11
한국 대통령 해양경찰 해체할 듯 (Südkoreas Präsidentin will 

Küstenwache auflösen)

2014.05.30 13:35
세월호 구조투입으로 두 번째 잠수사 사망해 (Zweiter Taucher 

stirbt bei Sewol-Einsatz)

2014.06.12 08:31
수천명의 경찰이 세월호 소유자 수색해 (Tausende Polizisten 

fahnden nach Sewol-Eigner)

2014.06.17 15:06
피고인들이 승객들을 방치한 것을 인정해 (Angeklagter gibt zu, 

Passagiere im Stich gelassen zu haben)

2014.07.08 20:21
법정앞에 살인위협과 혼란 (Todesdrohungen und Tumulte vor 

Gericht)

2014.07.17 12:19
세월호 구조투입된 헬리콥터 추락으로 다섯명 사망 (Fünf Tote bei 

Hubschrauberabsturz mit Sewol-Einsatzkräften)

2014.07.22 07:33
세월호 소유가의 교주 사망해 (Patriach der Sewol-Eignerfamilie 

ist tot)

2014.07.28 14:46
세월호 선원들을 가중하는 생존자들 (Überlebende belasten 

Besatzungsmitglieder)

2014.08.14 08:25
북한이 교황방문 전에 로켓발사로 자극해 (Nordkorea irritiert mit 

Raketentest vor Papstbesuch)

2014.08.15 08:35
수십만명이 보내는 교황에 대한 환호 (Zehntausende jubeln dem 

Papst zu)

2014.10.07 13:34
선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Kapitän gibt vor Gericht Fehler 

zu)

2014.10.27 08:59
검찰이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해 (Staatsanwaltschaft fordert 

Todesstrafe für Sewol-Kapitän)

2014.11.11 06:54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되 (Kapitän der Sewol zu 36 Jahren 

Haft verurteilt)

2014.11.20 10:11
세월호 선원에게 징역 10년형 선고 (Sewol-Betreiber zu zehn 

Jahren Haft verurteilt)

2014.02.11 16:15
이완구 새 국무총리로 결정 (Lee Wan Koo zum neuen 

Regierungschef gewählt)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점은, <Spiegel> 지가 재현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
에 대한 기사에서 세월호의 문제가 개인적 고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제도적 권
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비롯된 사회적 고통이라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제기하고 있
는 가에 대한 점이다. 그리고 보도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의 묘사를 통해 한국 사회라는 좌표에서 자리매김되는 가를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보도의 시점(視點)은 어디에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가?
2. 생존자나 희생자 가족의 고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3. 기자가 관찰한 세월호 사고의 현장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4. <Spiegel>지에 나타난 세월호 사고의 재현 

1)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보도 시점(Point fo View)과 일관성

  <Spiegel>지는 세월호 사고를 일관되게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기자가 보여줄 수 있는 희생자 가족의 시점에는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세월호 사고>의 보도
에서 희생자 가족과 실질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사가 작성되는 것은 재난보도에서 고통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재난보도에서 기사가 선정적일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하게 해주는 진정성을 보여준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사안들 즉, 세월호 선원들이나 정부관계자인 해양경찰, 장관 그리고 
대통령 등과 관련된 일련의 충돌과 불만을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Spiegel>지에 재
현되는 세월호 사고는 생존자와 희생자가족의 고통이 분노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담담
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신이 이런 참사를 겪게되면, 두가지 생각만 하게된다.”라고 심리학자 최태산(56세)은 말
한다. “될 수 있는 한 당신 아들과 딸이 있는 곳까지 가깝게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의 아이가 구조되길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가능성에 매달리게 된다.” 때문에 목요일에 
울부짖으며 소리친 것처럼 분노가 치솟고, 정부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게 된다“ (4월 17일, 
“우리는 손녀를 보물처럼 소중히 키웠어요”)

세월호 사고로 실종된 승객 가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딘 구조작업과 자주 변
경되는 정보는 분명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결국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백여명의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기 위해 진도에 있는 다리를 건너려는 시위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2
백여명의 경찰들에게 돌아가라고 압박되었다. 5백여명의 부모와 친척이 진도 체육관에 머물
렀고, 거기서 그들은 이미 나흘 밤낮을 견뎠다. “우리는 책임자의 답변을 원한다”고 실종된 
17세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책임은 전가됐다.” 다른 사람들은 심
지어 울부짖었다: “정부가 살인자다”. 경찰 바리케이트에 그들은 멈춰야 했다. 그후에 그들은 
발길을 돌렸다.“ (4월 20일, ”절망이 분노가 되다“)

<Spiegel>에서는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안전
행정부 고위관리인 송영철 국장이 진도 체육관에서 사진을 찍은 일로 물의를 빚고 직위해제가 
된 사건이 정부도 수긍해야 하는 실수 연발의 하나였다고 보도하면서, 전원구조가 됐다는 오



보를 발표했다는 점과 배가 침몰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정부대변인도 알려주지 않았다
는 일부 가족의 비판 그리고 그들이 사고현장에 가려고 시도했을 때 되돌려 보냈다는 희생자 
가족의 입장을 보도했다(4월 21일자 기사).  
 

2) 희생자 가족의 증언을 통한 고통의 재현

  공병혜(2005)는 “고통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으나 강한 소통의 욕구를 가진다”라고 말하
고 있다. <Spiegel>은 세월호 사고 보도에서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재현하고 있다. 증언은 그 당시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며,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증언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를 통해 매개되는 집합적 기억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박진우, 47),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은 세월호 사건을 개인적 불행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사
회적 불행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
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겪는 고통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고통이라는 점을 가시화시킨다(이도흠, 108). 

“바라는게 뭐냐고?” 78세의 최상식씨가 물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알아. 지진이 나면 천명중에 한명은 살아남을 수 있어. 위는 열려있고 공기가 있잖아. 하지
만 여기? 바닷물은 12도의 찬물이야.” 그의 손자는 성호라고 하며, 16세이고, 실종된 대부분
의 학생 들처럼 서울 근교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이었다. “난 손자 하나 밖에 없어” 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형제는 없어” (4월 17일, “우리는 손녀를 보물처럼 소중히 키웠어요”)

“칠판만 바라보기가 두렵다” 고 임선미씨는 말했다. 16세 딸 박혜선은 수백명의 다른 학생들처

럼 배에 타고 있었고, 십대인 이 소녀는 아직도 실종상태이다. “칠판만 보고 있다가, 내 딸
과 비슷한 정보가 있으면 심장이 찟어진다” 라고 엄마는 말한다.(4월 21일, “세월호 승 객 유

가족들이 정부 비판해") 

38세 건축관리사인 김재인은 세월호에서 사촌을 잃었다. 비가 두들기고 있는 플라스틱 천막
아래서 부둣가를 향해 서 있으면서 정부를 저주한다. 그는 모든 승객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
도록 칠판을 설치하는데 이틀이 넘게 걸렸다. 어떤 가족들도 실종자를 누가 수색한다는 것
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목요일 밤에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른 20명과 함께 배를 
한 척 빌려서 바다로 출항했다고 한다: “저녁 6시 밤이었고, 몇 개의 보트만이 뱃머리 끝의 
주변을 돌고 있었고, 아무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간 잠수사를 바다 아래로 보
내려고 시도했어야만 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4월 18일, “여기는 모든 것

이 진흙탕이고, 시계는 끔찍하게 나쁘다.”) 



  인터뷰 형식으로 기자와 나누었을 짧은 대화 내에서 그들의 고통을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뷰 대상이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는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이 보도되지 않
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않는다는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서, 
오히려 해외 언론에서 더 솔직하게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piegel> 보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뷰를 한 당사자들의 성명과 나이 그리고 성별과 
친척관계까지 밝힌다는 점이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은 주체를 가진 개인으로서 호명되고, 
이들의 경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월호 사고를 재현하는 기록이 된다. <Spiegel>지에서 생
존자와 실종자 가족은 미숙한 선원과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로 ‘피해자’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 않는 자’다. 또한 무기력한 주체가 아니라 ‘사고수습의 무능함과 부당성에 분노하고, 요
구하고 또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피해자’의 정체성이 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
체성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3) 기자의 경험을 통한 현장의 재현

  보도라는 형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난사고에 대해 사건 자체와 그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과 관련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제 현상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가 일종의 ‘관행‘으로 이해되어 기계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재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관찰한 기자의 경험은 재난에 대
한 경험이 보도에 녹아들게 된다. 따라서 기자는 피해자와 실종자 가족을 경험하고 사고현장
을 경험과 개인적인 성향이 녹아들어간 재난현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장을 좀더 설득력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경험한 상황에 대한 재현은 재난 상황을 드라마
틱하게 구성한다. 

그곳은 성당처럼 고요하다. 바닥에 삼삼오오 앉아있는 실종자 가족과 주변에는 자원봉사자

들이 테이블 뒤편에 앉아있다. 거기에는 담요, 베개, 양말, 속옷, 수액제가 놓여있다. 가장 많
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은, 멀티탭을 나누어주는 곳이다: 모두가 휴대폰에 매달려있다. 
아침에는 어떤 아버지가 배의 선체 어딘가에 공기층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들로부터 문
자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구해주세요!“ 무엇인가 이상했다.(4월 
17일, “우리 손녀를 보물처럼 소중히 키웠어요” 기사 중)

 하늘이 낮게 깔려 이른 아침부터 이미 밤이 시작되는 듯하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비옷
에 달린 모자에 빗물이 고인다. 팽목항 부둣가에는 흠뻑젖은 승복을 입은 승려가 바다를 향
해 목탁을 치며 염불을 외고 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우산을 쓴 천주교 공동체에서 온 사



라 수녀가 기도를 하고 있다.(...) 노란 우비를 입은 한 노인은 부둣가에 있는 자동차를 기웃
거리면서 산소통과 대형 검정가방을 차에 싣는 남자들을 찾는다.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빠진 
250명의 학생들 중의 한명인 조카에 대한 노인의 희망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는 모든 잠
수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기회가 있습니까? 내 조카가 아직도 구조될 수 있을까요?”(4
월 18일, “여기는 모든 것이 진흙탕이고, 시계는 끔찍하게 나쁘다.”) 

5. 나가며: 고통을 보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재난보도에서 고통과 고통받는 당사자인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을 어떻게 사
회적으로 규정하는 가는 그 사회가 재난사고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난의 결
과로 발생하는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고통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회적 고통으
로 기억되고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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